
다롄 우호 기념관 

 

 다롄 우호 기념관은 기타큐슈시와 중국 다롄시의 우호 도시 체결 15 주년을 

기념하여 1994 년에 건립되었습니다. 우호 도시 체결은 복잡했던 두 시의 관계에 좋은 

전기가 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다롄시에 100 년 이상 전에 건설된 철도 기선 회사의 

사무소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, 주위에 늘어선 20 세기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

끕니다. 

 

복잡한 역사 

 모지는 20 세기 초 일본과 다롄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. 청일 

전쟁(1894~1895)을 종결시킨 1895 년 시모노세키 조약 조인 후, 일본은 일시적으로 

다롄을 통치하에 두었습니다.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중국 진출을 경계한 

러시아가 다롄 항구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. 

 

 다롄은 러일 전쟁(1904~1905) 때까지 러시아에 있어 아시아의 주요 무역 

거점이었습니다. 이후 일본이 다롄 항구를 지배하자 다롄은 일본의 외국 파견 기관에 

있어 주요한 항구가 되었으며, 다롄과 모지는 국제 항로로 연결되어 교류가 

활발해졌습니다. 이 관계는 일본이 제 2 차 세계대전(1939~1945)에서 패할 때까지 

이어졌습니다. 그 후 다롄은 소련이 지배했으며, 1950 년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. 

 

 복잡한 두 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념관에도 복잡하고 다국적인 역사가 있습니다. 

건물은 다롄 주변에서 운행되었던 만주횡단철도(동청 철도)의 관리사무소를 모델로 

하고 있습니다. 이 사무소는 1902 년 러시아가 고용한 독일인 건축가에 의해 

설계되었습니다. 일본이 다롄을 지배한 후 사무소는 다롄 클럽이 되었습니다. 

1926 년에는 ‘니혼바시 도서관’으로 개축되었습니다. 

 

진짜와 똑같이 재현  

 다롄 우호 기념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당시 모델로 삼을 건물로 다롄 

시내에서 일본과 인연이 있는 6 개 건물이 후보에 올랐습니다. 독특한 디자인, 희소성, 

역사적 가치, 그리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구 동청 철도 사무소(구 니혼바시 

도서관)가 선정되었습니다. 



 

 하지만 원본 설계도와 상세한 기록이 없어 건설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. 

그래서 건설팀은 다롄으로 건너가 건물의 치수를 측정하여 기록했습니다. 다롄에서 

수입된 벽돌은 45,000 여 개, 화강암은 5,000 여 개에 이르며, 기초 공사를 비롯해 

현관의 바닥과 복잡한 상감 세공에도 사용되었습니다. 아마도 돌에 새겨진 공구의 

흔적조차 세심하게 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두 도시와 국가 간의 

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. 

 

 이 건물의 건축 양식은 다국적 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높은 첨탑 지붕과 목조 

벽에는 뚜렷하게 러시아와 독일의 감성이 묻어납니다. 또한, 곡선형의 기와를 일본과는 

다른 방식으로 쌓아 올린 중국식 지붕도 볼 수 있습니다. 지붕 기와는 처음에는 

다롄에서 수입되었으나 모지의 기후에 맞지 않아 시마네현에서 만든 기와로 

대체되었습니다. 

 

 1995 년부터 2018 년까지 이 건물은 다롄 우호 기념 도서관으로 사용되었으며, 

중국과 동아시아의 자료를 전문으로 취급했습니다. 현재, 1 층에는 다롄시에 있는 

레스토랑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요리 레스토랑 ‘다롄 아카시아’가 있으며, 2 층에는 

테이블과 편안한 팔걸이의자가 놓인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. 또한, 다롄에 관한 

미술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, 북경어와 일본어로 된 소개 비디오도 있습니다. 

3 층은 현지 마을 만들기 단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


